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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화 작가 김종숙

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담

아내는 “AI 동화 작가”입니다.

 

따뜻한 수채화 풍의 그림과 아이들의 눈높

이에 맞춘 다정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

고 있습니다.

 

지금도 책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들려줄 새

로운 AI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습

니다.



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

" 안녕!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,
함께 떠나볼까요?"

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

래동화에 'AI 시대'의 상상력을 더한

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.

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

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.

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

을 그리고,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

를 새롭게 엮었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

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

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

들이 가득합니다.

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

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

니다. 정성껏 빚어낸 'AI 시대 패러디

전래동화'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

요?





제1장: 내변산 깊은 골짜기에 나
타난 날개옷

아름다운 능가산, 부안 내변산 깊

은 골짜기에는 마음씨 고운 나무꾼

이 살고 있었어유.

어느 날,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선

녀탕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졌지 뭐

유.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

욕을 하고 있었는데, 그중 한 선녀

의 '클라우드 날개옷'이 나무꾼 눈

에 딱 띄었지 뭐여.

"어매, 저게 대체 무슨 옷이 다냐?

빛이 번쩍번쩍하네이!"

나무꾼은 깜짝 놀라면서도 호기심

에 날개옷을 살짝 감춰두었어유.





제2장: 뚝딱뚝딱 오두막 살림

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

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과 함께 살

게 되었어요.

두 사람은 초가집 마루에 나란히 앉

아 정을 쌓았지라.

“우리 앞으로 알콩달콩 잘 살아봅시

다.”

선녀는 고운 미소를 지으며 나무꾼

의 손을 잡았고, 두 사람의 오두막에

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어유. 부안

앞바다의 노을처럼 따뜻한 시간이

흘러갔지뭐유.





제3장: 하늘에서 온 스마트 각시

선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유.

머리가 아주 똑똑한 'AI 천재'였던

거지유!

“우리 힘들게 손으로 일하지 말고

내가 스마트 기기를 좀 써볼게요.”

선녀는 VR 안경을 끼고 척척 집안

일을 정리하고, 홀로그램 화면을

띄워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어유.

반짝이는 로봇 청소기가 마루를 쓸

고 다니니, 오두막은 전통과 미래

가 어우러진 신기한 보물창고가 되

었지라.





제4장: 드론과 태블릿의 명랑 농사

나무꾼도 가만있을 수 없었지유. 선

녀에게 배운 태블릿을 들고 논밭으

로 나갔어유.

"거시기, 드론아! 저기 마실 댕겨오

는 길에 우리 논에 물 좀 듬뿍 주거

라!"

나무꾼이 태블릿 화면을 톡톡 두드

리자, 최첨단 드론이 하늘로 슝 날

아올라 비료를 척척 뿌려주었어유.

올해 부안 쌀 농사는 아주 그냥 대

박이 났지 뭐여! 온 동네 사람들이

부러워할 정도로 스마트한 농부가

되었어유.





제5장: 네 식구의 행복한 노을

시간이 흘러 오두막에는 귀여운 아

들과 딸, 두 아이까지 태어났어유.

해 질 무렵이면 온 가족이 변산 바닷

가에 모여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구

경했지라.

"어무이, 아부지! 저녁 바람이 참 시

원시원하고 좋네여!"

아이들의 재롱 소리에 나무꾼과 선

녀의 가슴은 사랑으로 뭉클해졌어

유.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

었어유.





제6장: 광 깊숙이 숨겨둔 날개옷

의 비밀

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유. 아이들이

장난을 치다가 광 깊숙한 곳까지 들

어가게 되었지 뭐유.

"어? 이게 뭐시당가? 반짝반짝 빛이

나네!"

아이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클라우

드 날개옷을 찾아내고 만 거에유.

깜짝 놀란 선녀의 눈에 옛기억이 스

치고 지나갔어유. 하늘나라의 데이

터 신호가 날개옷을 통해 찌릿찌릿

전해지기 시작했지라.





제7장: 무지개 빛깔 구름을 타고

슝~

날개옷을 입은 선녀의 몸이 사르르

떠오르기 시작했어유.

"여보, 미안해요. 하지만 우리 아이

들과 나는 잠시 하늘나라로 다녀와

야겠어요."

선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무지개

빛깔 구름 위로 슝 날아올랐어유.

나무꾼은 깜짝 놀라 두 손을 뻗었지

만, 선녀는 이미 아스라이 먼 하늘

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지 뭐유. 오두

막에는 허전한 바람만 쌩~ 불어왔어

유.





제8장: 스마트폰 액정에 고인 눈물

텅 빈 초가집 마루에 홀로 남은 나

무꾼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엉엉 울

었어유.

"내 각시, 내 새끼들 보고 싶어서 어

쩐다냐…"

나무꾼의 손에는 선녀와 함께 찍은

사진이 뜬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

유.

배터리가 다 달아 화면은 꺼졌지만,

그리움만은 꺼지지 않고 마음 깊은

곳에 가득 고였지라.





제9장: AI 사슴의 기적 같은 동아줄

그때,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을 가진

딥러닝 AI 사슴이 껑충껑충 뛰어 나

타났어유.

"나무꾼 아재, 그렇게 울기만 하면 쓰

것소? 내가 최신 위성 위치 다 찾아놨

구만유!"

사슴이 이마의 AI 센서로 하늘을 띡

스캔하더니, 하늘에서 튼튼한 황금빛

동아줄과 두레박을 뚝딱 내려주었어

유.

"어휴, 진짜 고맙다, 사슴아!" 나무꾼

은 눈물을 쓱 닦고 희망에 찬 눈으로

두레박을 바라보았어유.





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구름 위 하

늘나라로 슝 날아올랐어유.

구름 위 천상 정원에서 마중 나온

선녀와 두 아이가 나무꾼을 와락 안

았지라!

"아부지, 이제 안 헤어져도 되네요!

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요!"

보름달이 환하게 웃어주고, AI 음악

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

네 식구는 알콩달콩 영원토록 행복

하게 잘 살았답니다.

제10장: 영원한 행복의 천상 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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